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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가 흡연하는 남자 중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A시에 소재한 2곳 중학교에서 흡연 대상자 15명을 유의표집 하였고 이 중 미술치료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실험집단 8명과 그 외 통제집단 7명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집단의 수가 15명인
점을 감안하여 비모수 검정으로 분석하였으며 Mann-Whitney U test와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는 흡연 남자 중학생의 스트레스(z=-2.521, p<.05), 우울(z=-2.527, p<.05), 충동성
(z=-2.371, p<.05)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가 흡연 남자 중학생의 
심리적인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나아가 흡연 중학생의 심층적인 정서상태에 대한 연구
도 필요하리라 본다.

주제어 :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 흡연 중학생, 스트레스, 우울, 충동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trengths perspective group art 
therapy on the strength-related perspectives on the stress, depression and impulsivity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who smoke. Data were collected from 15 middle school smokers from two middle 
schools in A city. Among them, 8 experimental groups and 7 other control groups were willing to 
participate in art therap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nonparametric test considering the 
number of groups was 15. The Mann-Whitney U test and Wilcoxon signed ranks test were performed. 
As a result, the strength-focused group art therapy program showed stress (z = -2.521, p <.05), 
depression (z = -2.527, p <.05), impulse (z = -2.371, p < .05). Therefore, it can be found that strengths 
perspective group art therap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smoking middle 
school students, an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deep emotional state of smoking middle 
school students.

Key Words : Strengths Perspective, Group Art Therapy, Smoking middle school student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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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학생 시기는 아동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의 
시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불안전하고 혼란스러우며 
부모와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자기만의 소신, 규범, 가치관 등을 형성하는 것
에 영향을 준다[1].  이와 같은 중학생의 시기는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중학생의 흡
연 문제는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시급한 개선이 필
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학생의 흡연율 통계 추이를 보면 남학생이 
2011년 11.0%에서 2015년 4.8%, 2016년 3.5%, 2017
년 4.1%, 여학생이 2011년 4.8%에서 2015년 1.7%, 
2016년 1.3%, 2017년 1.8%로 2011년에 비해서는 4, 5
년 세에 그 비율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2]. 그러나 
2016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 비율이 약간 상승한 것과 
중학생의 첫 흡연 경험이 10.5세로 낮은 연령부터 흡연
을 시작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은 전체 흡연율이 감
소됨에도 불구하고 흡연이 일상화된 청소년의 증가와 흡
연 청소년의 저 연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3].

또한 흡연문제의 심각성은 중학생의 흡연문제가 일탈
행위와 같은 비행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에도 있다. 
이는 남자 중학생에게 흡연의 첫 시도가 또래 비행동조
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4]와 비행경험의 가짓수가 많을수
록 흡연 경험율이 높다는 연구[5]를 통해 나타나있다. 뿐
만 아니라 중학생의 흡연은 신체적, 심리적 손상과 함께 
일탈행위 및 비행과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6]. 이러한 흡연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중학생의 흡연문
제를 개선하기 위한 일반적인 금연관련 프로그램이나 교
육적인 부분도 필요 하겠지만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와 
관련된 심리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
정이다. 특히, 흡연 경험의 유무에 따라 삶의 질의 향상과 
관계가 있어 흡연 중학생의 심리적인 개입은 그들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여 흡연 남자 중학
생들의 이러한 심리적인 변화를 스트레스와 우울 및 충
동성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흡연으로 인한 심리적인 요인 중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는 처음 흡연을 시작하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했으며, 역설적으로 흡연의 심리사회
적 영향이 스트레스의 자극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8]도 있다. 흡연자들은 일상생활 사건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에 대해 자기처방의 일환으로 흡연을 시작하고 
지속하게 된다[9], 특히 중학생들이 흡연을 첫 시도하는 
동기가 스트레스에 있다는 연구[4]와 흡연 중학생이 비흡
연 중학생에 비해 학교나 주위환경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한다는  연구를 통해 나타나 있다[10]. 이러
한 연구들을 볼 때 중학생의 흡연은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학생의 흡연 문제를 다
루기 위해서는 중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흡연은 
우울과 같은 정신질환과 흔하게 공존하며, 중학생의 흡연
경험은 우울과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적 요인에 유의한 
관련이 있어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이 비흡연 학생에 비
해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나 있다[11]. 또한 중학생의 흡
연행동과 관련된 정서적 변인으로 우울이 밝혀졌으며
[12] 중학생의 우울감과 공격성은 흡연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학교생활 부적응이 우울과 흡연
을 매개하는 효과도 검증되었다[6]. 따라서 중학생의 흡
연은 우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중학
생의 우울을 다루기 위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흡연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으로 충동성을 살펴보
았으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충동성이 높을수록 
흡연양이 증가하였고[13],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충
동성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4], 특히 흡연 남
자 중학생들은 충동성이 높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
진다[15]는 결과를 통해 충동성과 흡연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충동성은 흡연의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의 충동성에 대해 개입하
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심리적 지원 역시 필요
하겠다. 

이러한 스트레스, 우울, 충동성이 흡연과 관련된 심리
적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흡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 행동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스트레스, 우울, 충동
성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심리적 지원의 일환으로 강
점 관점 집단미술치료 기법을 활용하였다.

강점 관점은 집단미술치료적인 개입에 있어서 문제에 
대한 위험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자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과 대상자 스스로 개인의 열망, 
인식, 강점을 알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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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강점관점 집단미술치료는 개인의 강점과 재능 및 
자원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개인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
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
를 통해 중학생 스스로가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집
단의 역동 속에 상호 이해와 공감을 경험하고 왜곡된 감
정을 버리며 잠재적인 치료 효과와 긍정적인 삶의 자세
를 갖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가 흡연 
남자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충동성에 심리적 지
원이 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강점관점 집단미술치료는 흡연 남자 중학
생의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연구문제 2. 강점관점 집단미술치료는 흡연 남자 중학
생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강점관점 집단미술치료는 흡연 남자 중학
생의 충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흡연 남자 

중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A시에 소재한 B중학교, C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중 흡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에는 
학교 보건교사와 선도위원회의 사전 동의와 협조를 얻어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교내 흡연 경험이 있는 대상을 선
정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학교 선도위원회로부터 교내 흡
연과 관련하여 경고 조치된 15명을 유의표집 하고, 이 중 
미술치료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실험집단 8명과 
그 외 통제집단 7명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헙집단, 통제집단의 흡연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배
경은 Table 1과 같다. 

N %

grade 1 grade 6 40.0  
2 grade 9 60.0

First time 
smoking

Since elementary
school 7 46.7

Since middle school 8 53.3

Smoking time

Right after lunch and
dinner 2 13.3

While exercising or
playing 12 80.0

Other 1  6.7

Smoking 
amount

1~2 Cigarettes 6 40.0
Less than half a
Cigarette 2 13.3

Less than pack of
Cigarettes 7 46.7

Smoking family
Father 9 60.0
Brother 2 13.3
Other 4 26.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연구대상자의 흡연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
펴보면 1학년이 6명(40.0%), 2학년이 9명(60.0%)이며, 
최초 흡연 시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7명(46.7%), 중학교 
때부터 8명(53.3%)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시간은 운동
이나 놀이를 하면서가 12명(80.0%)으로 높게 나타났고 
흡연양은 1~2개피 6명(40.0%), 담배 반 갑 미만이 2명
(13.3%), 담배 한 갑 미만이 7명(46.7%)이다. 가족 중 흡
연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에는 아버지가 9명
(60.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2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실험

처치의 결과를 평가하는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집단 간 효과성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은 강점 관점 집단
미술치료를 10회기동안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에는 아무
런 처치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모두 동일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설계 모
형은 Table 2와 같다.

Time
object Pre test Experi-m

ental Tx. Post test

Experimental group O1 X1 O2

Control group O3 O4

O1 , O3 : Pre test(Stress test, Depression test, Impulsivity test)
X1 : Strengths perspective Group art therapy(Experimental group)
O2, O4 : Post test(Stress test, Depression test, Impulsivity test)

Table 2. Test design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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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Subject Activities Expectation effect

Early

part

1 Orientation

Pre-inspection
Introduction to Group Art Therapy
Nickname and Self-introduction

Set rules

Strengthening the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on 
Motivation for Group Art Therapy

Consideration and trust between group members

2 Expression I Find the emotional words that represent you
Emotion line drawing You can explore your feelings and strengths

Understand and respect the feelings of others3 Expression II Drawing emotions picture
Things that upset me

Mid

part

4 Self-discovery I Drawing self image
Man drawing in the rain You can discover, recognize, and integrate yourself.

The self-discovered self is positively relieved of stress 
and depression.

Experience proper self-control while working on art.

5 Self-discovery II My favorite and my dislike
Another look of me and my look

6 Discover your strengths I Express me as an advertising
What do I like?

7 Discover your strengths II My past, present, future
The subject of conflict

Late

part

8 Relationship and gender I My Gifts and Pain
Say Goodbye! Look back at the various stresses and depressions

It is solv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group 
members.9 Relationship and gender II Someone important to me

Empathy

10 Wrap-up
Present your testimony

A letter to me
Post inspection

After group art therapy, she talks about her 
psychological changes freely.

Table 3. Subject and activities by session of strengths perspective group art therapy

2.3 측정도구
2.3.1 스트레스
본 연구의 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류수영(1993), 이유

미(1994), 한미현, 유안진(1995), 백양희, 최외선(1996)
의 연구[17-20]를 참고하여 이경주(1997)[21]가 중학생
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문항의 구성은 
가족관련 영역 5문항, 친구관련 영역 5문항, 학업관련 영
역, 6문항, 교사관련 영역 5문항, 신체관련 영역 3문항으
로 총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총 문항수는 24
문항이며 스트레스 수준은 Likert형 5점 척도로 하였고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에 1점, 심하게 받는다에 5
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9
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7로 
나타났다.

2.3.2 우울
본 연구의 우울 측정 도구는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평

가하기 위해 Kovacs와 Back(1981) [22]이 만든 아동 
및 청소년용 우울척도 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23]이 타당화하고 
한유진(1993)[2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Beck의 성인용 우울 척도를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에 맞
게 변형시킨 것으로 8세부터 17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

는 우울의 주요 증상을 나타내는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
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
성되었으며 문항 형식은 3점 척도로 점진적인 형태의 우
울 정도를 통해 우울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측정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1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9으로 나타났다.

2.3.3. 충동성
본 연구에서의 충동성 측정 도구는 이현수(1992)[25]

가 번안한 Barratt 충동성 (Barratt Impulsiveness 
Scale)검사II(1969)판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하
위요인은 인지충동성 6문항, 운동충동성 8문항, 무계획
충동성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1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1로 나타났다.

2.4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
2.4.1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의 구성
본 연구의 강점관점 집단미술치료 구성은 흡연 남자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충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들(김미영,2000; 김진숙,1996; 전
미향, 1997; 주리애,2014; 김효춘,2011; 윤은
미,2017)[26-32]을 참고로 재구성하였으며 미술치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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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 Average rank  Rank sum Mann-
Whitney U z p

Stress Experiment 8 9.31 74.50 17.500 -1.221 .222Control 7 6.50 45.50

Depression Experiment 8 7.94 63.50 27.500 -.058 .954Control 7 8.07 56.50

Impulsivity Experiment 8 8.50 68.00 24.000 -.464 .643Control 7 7.43 52.00
p>.05

Table 4. Homogeneity test of intergroup stress, depression and impulsivity

문가 2인의 검토를 받아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집단미
술치료의 치료적 목표는 미술작업을 통해 흡연 남자 중
학생의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배
출하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와 우울, 충동성으
로부터 벗어나며 자아성장을 이루도록 돕는데 있다. 회기
별 주제와 활동내용은 Table 3과 같으며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Fig. 1. Strengths perspective group art therapy scheme

2.4.2 강점관점 집단미술치료 실시 절차
본 연구의 강점관점 집단미술치료 실시는 2018년 10

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주 1회 90분씩 총 10회기로 
실시하였다.

2.5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강점관점 집단미술치료가 흡연 남자 중학

생의 심리적요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의 수가 15명인 점을 감안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통
해 수집된 자료를 비모수 검정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동질
성을 검증하기 위해 Mann- Whitney U test를 실시하

였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스트레스, 
우울, 충동성 검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흡연 남자 중학생에게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를 실시

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스트레스, 우울감, 충동
성 수준의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해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의 분석결과, 스트레스는 실험집단의 평균 순
위가 9.31로 통제집단의 6.50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질집단임을 확인하였고 우울감은 실험
집단의 평균 순위가 7.94로 통제집단의 8.07과 통계적으
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충동성은 실험집단의 평균 순위가 
8.50으로 통제집단의 7.43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가 흡연 남자 중학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가 흡연 남자 중학생의 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에 집단미술치료 실행 유무로 차이를 두고 치료 전·
후의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였다. 

Table 5는 실험집단의 집단미술치료 실행 전·후의 스
트레스 변화의 차이 검증을 위하여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우선 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스트레스
는 실험집단의 스트레스 사후검사와 사전검사는 통계적
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분석결과 통제집단의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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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pre post Negative rank Pogitive rank Same ratio

zM M Na Average 
rank Rank sum Nb Average 

rank Rank sum Nc

SD SD

Stress

Experi
-ment

3.39 2.43 8 4.50 36.00 0 .00 .00 0 -2.521*

.47 .36

Control 3.21 3.32 1 4.00 4.00 6 4.00 24.00 0 -1.701*

.22 .30

Family 
related

Experi
-ment

3.43 2.53 8 4.50 36.00 0 .00 .00 0 -2.549*

.43 .32

Control 3.51 3.57 2 3.50 7.00 4 3.50 14.00 1 - .816*

.53 .42

Friends 
related

Experi
-ment

3.78 2.25 7 4.00 28.00 0 .00 .00 1 -2.384*

.81 .51

Control 3.77 3.23 2 3.25 6.50 3 2.83 8.50 2 -.272*

.58 .48

Study
related

Experi
-ment

3.35 2.98 6 4.67 28.00 2 4.00 8.00 0 -1.409*

.62 .64

Control 3.10 3.80 2 2.00 4.00 4 4.25 17.00 1 -1.382*

.25 .37

Teacher
related

Experi
-ment

3.30 2.48 8 4.50 36.00 0 .00 .00 0 -2.527*

.67 .46

Control 3.06 3.26 0 .00 .00 3 2.00 6.00 4 -1.604*

.41 .55

Body 
related

Experi
-ment

2.92 1.79 8 4.50 36.00 0 .00 .00 0 -2.539*

.79 .62

Control 2.24 2.38 1 2.00 2.00 3 2.67 8.00 3 -1.134*

.74 .71
* p<.05  a. Post test<Pre test,   b. Post test>Pre test,   c. Post test=Pre test

Table 5.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stres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in strengths perspective group art 
therapy

의 사후검사와 사전검사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집단미술치료는 실험집단의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별로는 실험집단의 학업 스트레스를 제외하
고는 가족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신체 
스트레스에서 사후검사와 사전검사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가 흡연 남자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가 흡연 남자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
에 강점관점 집단미술치료 실행 유무로 차이를 두고 치
료 전·후의 우울 검사를 실시하였다. Table 6은 강점 관
점 집단미술치료가 실행 전·후의 우울 변화의 차이 검증
을 위하여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한 결과
이다. 

실험집단의 우울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우울은 
실험집단의 우울 사후검사와 사전검사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분석결과, 통제집단의 전체 우울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집단의 우울의 사후검사와 사전검사 간에 차이가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단미술치료는 실험집단의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하위요인 별로는 실험집단의 생리적 증상을 
제외하고는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에서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하위요인 별로는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3.4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가 흡연 남자 중학생의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가 흡연 남자 중학생의 충동성
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에 강점관점 집단미술치료 실행 유무로 차이를 두고 
치료 전·후의 충동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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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pre post Negative rank Pogitive rank Same ratio

zM M
Na Average 

rank Rank sum Nb Average 
rank Rank sum Nc

SD SD

Depression

Experi
-ment

1.96 1.44
8 4.50 36.00 0 .00 .00 0 -2.527*

.18 .09

Control
1.98 2.09

1 2.00 2.00 5 3.80 19.00 1 -1.802*

.29 .24

Melancholy 
emotions

Experi
-ment

1.35 1.13
5 3.00 15.00 0 .00 .00 3 -2.121*

.37 .21

Control
1.51 1.57

1 2.50 2.50 3 2.50 7.50 3 -1.000*

.46 .35

Behavioral 
disorder

Experi
-ment

2.30 1.68
8 4.50 36.00 0 .00 .00 0 -2.533*

.47 .33

Control
2.29 2.47

2 2.00 4.00 4 4.25 17.00 1 -1.378*

.55 .40

Loss of 
interest

Experi
-ment

1.66 1.29
7 4.00 28.00 0 .00 .00 1 -2.384*

.36 .19

Control
1.57 1.67

0 .00 .00 4 2.50 10.00 3 -1.890*

.31 .32

Self
destroy

Experi
-ment

2.44 1.56
8 4.50 36.00 0 .00 .00 0 -2.588*

.37 .32

Control
2.57 2.64

2 2.50 5.00 3 3.33 10.00 2 -.707*

.24 .20

Physiological 
symptoms

Experi
-ment

2.19 2.03
4 2.88 11.50 1 3.50 3.50 3 -1.131*

.48 .41

Control
2.18 2.25

2 2.50 5.00 3 3.33 10.00 2 -.707*

.57 .52

* p<.05  a. Post test<Pre test,   b. Post test>Pre test,   c. Post test=Pre test

Table 6. Significance of depressive change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in strengths perspective group art therapy

Gro-up
Pre Post Negative rank Pogitive rank Same ratio

zM M Na Average 
rank Rank sum Nb Average 

rank Rank sum Nc

SD SD

Impulsivity

Experi
-ment

2.61 1.83 7 4.00 28.00 0 .00 .00 1 -2.371*

.67 .36

Control 2.69 2.83 1 1.50 1.50 5 3.90 19.50 1 -1.892*

.41 .26

Cognitive 
impulsivity

Experi
-ment

2.92 2.08 7 5.00 35.00 1 1.00 1.00 0 -2.404*

.87 .45

Control 3.26 3.33 0 1.00 .00 2 3.00 3.00 5 -1.342*

.57 .45

Exercise 
impulsivity

Experi
-ment

2.11 1.47 7 4.00 28.00 0 .00 .00 1 -2.371*

.72 .36

Control 1.84 2.09 0 .00 .00 5 3.00 15.00 2 -2.032*

.51 .45

Unplanned 
impulsivity

Experi
-ment

2.85 1.99 7 4.00 28.00 0 .00 .00 1 -2.371*

.91 .50

Control 3.06 3.16 2 2.00 4.00 3 3.67 11.00 2 -.962*

.60 .41
* p<.05  a. Post test<Pre test,   b. Post test>Pre test,   c. Post test=Pre test

Table 7. Significance of impulsivity change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in strengths perspective group art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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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은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가 실행 전·후의 
충동성 변화의 차이 검증을 위하여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실험집단의 충동성 변화
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충동성은 사후검사와 사전검사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전체 충동성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집
단의 충동성의 사후검사와 사전검사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단미술치료는 실험집단의 충동
성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하위요인 별로는 실험집단의 인지충동성, 운
동충동성, 무계획충동성은 사후검사와 사전검사는 통계
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 운동 
충동성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해마다 흡연의 저 연령화로 심각해지는 남
자 중학생의 흡연과 관련하여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가 
그들의 스트레스, 우울 및 충동성에 해당하는 심리적 요
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자 실시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실험집단의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는 흡연 
남자 중학생의 전체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및 감
정조절의 어려움, 가정환경의 어려움, 또래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술치료에서 안정적인 변화와 함께 긴장과 불안을 완화
하는 데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33]와 일치한
다. 뿐만 아니라 강점 관점적 접근은 자신의 성격적인 강
점을 밝힘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활이 개선된다
는 연구[34]가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이는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가 흡연 남자 중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을 감
소시키며 이를 통해 흡연 남자 중학생의 다양한 스트레
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음을 시사한다. 그
러나 10회기로 진행된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는 흡연 
중학생의 학업관련 스트레스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청소
년의 경우 주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학업에 대
한 요구가 높은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로 해석
된다. 또한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흡연 남자 중
학생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적 변화를 그들이 나타낸 
언어적 표현과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초기에는 나를 나
타내는 감정단어 찾기, 감정선 그리기 중기에는 내가 좋
아하는 모습과 싫어하는 모습, 갈등을 표출하는 주제들에
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감정의 표출이 역동적으로 나타났
으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친구를 배려함, 끊임없는 노력을 함, 낙천적임 등의 자신
의 강점이 나타나 이를 통합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약화
시키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둘째,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실험집단의 
우울 수준의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흡연 남자 중학생의 우울감
과 우울과 관련된 행동적 둔화, 흥미상실,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등의 우울 양상이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고립감에서 벗어나 긍정적
인 삶의 변화로 이끄는 것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
가 우울 감소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35]와 쉼터 거주 청
소년의 우울감 감소에 집단 미술치료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36]와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강점 관점적 접근으로 의지적 강점이 뛰어나면 삶의 만
족도와 행복 점수가 가장 높고 우울점수가 가장 낮게 나
타난 연구[37]와 성격강점이 우울과 불안 감소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38]가 이를 뒷받침한다. 즉,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는 흡연 남자 중학생의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므로 흡연 남자 중학생의 우울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해 가는 과정과 자유로운 표현을 통한 집단미술 치
료의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는 흡연 남자 중학생의 우울과 관련된 
생리적인 증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것은 단기
간의 10회기로 구조화된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데 부족하
였으리라 분석하였다. 또한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를 통
한 흡연 남자 중학생의 우울의 질적 변화를 살펴보면 초
기의 감정 그림 그리기와 중기의 빗속의 사람 그리기를 
통해 자신의 우울감이 표출되었고 집단원간의 상호작용
을 통해 강점을 서로 발견하면서 우울을 해소하는 경험
을 하게 되었다. 

셋째,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실험집단의 
충동성 수준의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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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흡연 남자 중학생의 인지
적 충동성과 운동성 충동성 및 생활의 무계획성이 강점 
관점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자신
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운동성과 
관련된 충동성은 통제집단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내었으므로 이것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운동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하였다. 결국 강점 관점 집단
미술치료는 흡연 남자 중학생의 전반적인 충동성 수준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39]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집단미술치
료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충동성을 감소시켜 감정을 이
해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는 연구[40]와 일치한다. 뿐
만 아니라 강점 관점적 접근으로 끈기와 관련된 강점에
서 충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41]와 성격의 
강점이 충동성을 유의하게 설명한다는 연구[42]가 이를 
뒷받침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강점관점 집단미술치료가 
흡연 남자 중학생의 충동성 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흡연 
남자 중학생의 충동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부적절한 충동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한 강점관점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흡연 남자 중학생의 
충동성과 관련된 질적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의 나를 화
나게 하는 것들, 중기에서는 광고로 표현하는 나, 내가 좋
아하는 것, 갈등을 표출하는 주제들을 통해 조절되지 않
은 과도한 표현들이 나타났고 이를 스스로 탐색된 자신
의 강점 끈기와 인내를 통합하면서 적절한 자아 통제감
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역할혼란의 
시기에 있는 흡연 남자 중학생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원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근심이나 침울, 실패감과 무
력, 무가치함 등의 우울한 정서장애에 쉽게 빠지게 되거
나 충동적이고 반항적인 모습으로 쉽게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격려하고 긴장 및 
불안을 완화 시키는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적인 기법과 함
께 강점 관점적 접근은 스스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변화
의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통해 흡연 남자 중학생
이 스스로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자신의 부
정적 감정을 통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점관점 집단미술치료가 흡연 남자 중
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충동성과 같은 심리적인 불안
정 상태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유의표집으로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흡연 여자 중학생에 대해서도 
심리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진행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흡연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충동성을 넘어 
무망감, 자살생각, 외로움 등 보다 심층적인 정서상태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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